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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08년 4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기획특별전 도록으로서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소개되지 않

은 페르시아와 이란의 예술문화를 담고 있다. 

도록에 수록된 유물들은 이란국립박물관, 페르세폴리스박물관 등 이란의 대표적

인 다섯 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이란고원에서 농

경이 발달하면서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하는 기원전 5천년 경에서 사산왕조가 멸망

하는 7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아우르며, 유물들은 문명의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채색토기에서 사산왕조의 금속공예품에 이르는 204점의 이란문화재와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유리잔, 황금보검 등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지역과 교

류된 18여점의 한국 문화재로 구성된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이란국립박물관 최

고의 소장품이자 이란을 대표하는 국보인 금제뿔잔이 포함된 하마단 황금보물과 

정교한 세공이 눈길을 사로잡는 의식용 금제그릇들이 주목된다. 그 외에 페르시아

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분과 증명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인장들과 아케메네스왕조

에서부터 사산왕조까지 만들어진 금화와 은화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루리스탄 청동

기로 대표되는 금속유물, 메소포타미아지역의 국가와 긴장과 교류를 통해 성장한 

엘람과 메디아왕국을 살펴본다. 이후 페르시아 세계 제국을 세운 아케메네스왕조

에 이어서 파르티아, 사산왕조페르시아의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